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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C 입주기관 등 4곳, ‘지역사회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업무협

약 체결

입력 2024-07-02 10:36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공

부산국제금융진흥원(원장 이명호)·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이사장 권기룡) 4개 기관은 ‘지역사회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참여기관은 총 7000만원(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부산국제금융진흥원 각 2000만원, 글로벌핀테크산

업진흥센터 1000만원)을 기부한다. 기부금 소진 시까지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

한 자부담금을 지원한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공

2023년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체결했던 ‘지역사회 풍수해보험 지원 사

회 가치 경영(ESG)사업 업무협약’의 기부금(3000만원→7000만원)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으로 재해취

약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3000여 명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핀테크허브 에스-스페이스(S-Space)에 입주한 인슈어테크 기업인 넥솔에서 개발한 풍수해보험 간편 가입 플랫

폼을 활용하여 주민과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 BIFC

63층 디-스페이스(D-Space)에 입주한 영국계 보험 컨설팅 전문업체인 유아이비손해보험중개에서 재해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가입 신청은 무료가입 신청앱과 상담

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풍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BIFC 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

여 부산 경제의 중장기적 신성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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